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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스 이야기 #8 
단짝 친구
사진 설명: 라이온스가 설립한 안내견 시설의 첫 해 졸업생인 글렌 휠러 박사와 안내견 힐다.

글렌 휠러 박사가 안타깝게도 미국 유일의 안내견 학교에 등록하지 못하자, 디트로이트 업타운 라이온스클럽의 찰스 A. 너팅, 도널드 P. 슈어, S.A. 도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와 동료 라이온이 뉴저지에 있는 학교에 안내견과 짝을 이루어 입학할 수 없다면, 훈련센터와 동반견이 그에게 와야할 것 같았습니다.
개들이 수백년 동안 맹인을 도와오긴 했지만, 현대식 애견 훈련법은 수천 명의 독일 군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집으로 돌아와 독가스로 인해 시력을 잃었던 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훈련 기술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이런 가치 있는 개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잘 훈련된 안내견과 교육 덕분에 시각장애인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을 보다 잘 탐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견들은 식료품점 통로에서 다가오는 상대방부터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인에게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너팅, 슈어, 도지는 클럽이 집 근처에 안내견 훈련학교를 설립하도록 주도했습니다. 1938년 가을, 최초로 휠러 박사와 안내견 힐다를 포함하여 4쌍의 학생-안내견 커플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명칭을 찾기 위해 디트로이트 지역의 라이온스 클럽 3곳이 전체 라이온스 단체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리노이의 콜터빌 라이온스 클럽이 제출한 ‘라이온스 안내견’이 선정되었습니다.
1939년 4월 4일, 라이온들은 비영리 라이온스 안내견 재단을 설립하였고, 운영을 위해 미시간 로체스터 힐에 있는 작은 농장을 임대하여 팀 당 US$600의 비용을 들여 첫번째 반을 공식 졸업시켰습니다. 1년 후, 학교는 "라이온스"라는 명칭을 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기부자 폭을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연 이래, 오늘날 맹도견으로 알려진 안내견 14,500마리 이상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훨씬 더 방대하였습니다. 최초의 봉사견 학교 중 하나로서, 봉사견에 대한 아이디어를 대중화시키는데 일조하였고, 라이온스가 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라이온스는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지의 안내견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학교의 훈련방식은 해를 거치면서 변해왔습니다. 청각장애, 당뇨병, 기타 건강 상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돕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적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교육비로 최대 US$150까지 지불한 적이 있었지만, 1958년 이후로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센터에 머무는 동안 숙박과 교통도 제공받습니다. 오늘날 안내견의 평균 교육비용은 US$37,000이며, 라이온스 클럽과 개인 기부자, 단체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봉사로 변모하였습니다. 현재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미국 등에서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라이온들은 수천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자립 - 어쩌면 새로운 단짝친구-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image: image2.jpg]lions100.0rg





[image: image1.jpg][image: image2.jpg]